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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연휴를 맞아 강진에 들렀습니다. 가우도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지나는 길에 들러서 참 좋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. 

마량항 미항 축제는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막상 가서보니 딱히 인상적인 축제같지는 않았습니다. 좀더 볼거리 참여할 거리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

있습니다. 이제 시작되는 축제이니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. 

문제는 축제 기긴 걱서 판매하는 먹거리의 안전 문제입니다. 그래도 저너 축제이니 전어라도 맛보고 가자고 해서 시장 입구에 가설로 전어구이등을 판매

하는 포장마차에 드러 전어구이와 생선 튀김등을 사 막었습니다. 그래도 군에서 하는 축제이니 안심해도 되겠다는 저희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달은

것은 정남진 전망대였습니다. 아이가 배탈이 나 설사를 하고 전망대 화장실에 구토를 하고 말있습니다. 

전어먹을때 같이 먹았던 새우튀김. 게퉈김이 좀 오래된듯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단 듯 싶습니다. 전날 팔다 님은 것을 내어 즈신듯합니다. 좋은 추억을 갅

ㄷ하려던 여행에서 아이에게 미안힌 마음만 들었던 아쉬운 여행이 되고말았습니다. 저희가 부주의한 탓도 있겠지만. 기왕 좋은 추억을 만드는 축제라

면. 세심한 관리가 있었어야 할 것깉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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